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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OF KWC

Korea Wine Challenge

한국 와인 시장에서
오래 기억될 수입유통사들

글 최훈 본지 발행인 사진 각 와이너리, 장영수

Prologue
매년 시행하는 KWC 이벤트는 한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와인 소비자를 위해 진정으로 우리의 입맛에 

맞는 질 좋은 와인을 골라내는 국제적 와인 컴피티션이다. 국내 와인 수입사가 이 이벤트에 참가하는 

일은 자사의 와인이 시장에서 잘 어울리는지 KWC를 통해 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일이기도 하다.

일부 수입사에서는 해외에서 얻은 명성이 행여 KWC에서 손상될까 우려해서 출품 자체를 기피하기

도 한다. 이런 현실에서 과감하게 우리들 입맛에 맞는 와인을 우리들의 심사위원한테 맡겨 확인과 

검증을 거치고자 하는 일은 대단히 용기 있으며 소비자를 위한 진정한 서비스가 됨직하다.

·신세계 L&B 

·KS와인 

·비노킴즈

·문도비노 

·무학주류상사 

·WS통상

·동원와인플러스

·와인투유코리아 

·금양인터내셔날 

·헬레닉와인

2020년 6월 제15회

KWC에 참가한 우리나라 수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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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Wente Morning Fog Chardonnay _샤프트레이딩

➋ Casas del Toqui Court Rollan Extra Brut Blanc de Blancs _BK트레이딩

➌ Vivaldi Amarone della Valpolicella DOCG Classico Premium _유와인

➍ Adega de Pegões Moscatel de Setúbal NV _나루글로벌

4321

● 샤프트레이딩
어려운 와인 시장의 여건을 훌륭히 컨트롤하면서 이제는 나름대로 입지

를 굳힌 회사이다. 창업은 20년 전, 오늘날까지 아주 성실하고 알찬 수입

사로 매년 와인의 포트폴리오를 넓혀가면서 내실을 다져가는 수입유통사

이다. 현재 와인 마니아한테 가장 널리 알려진 아이콘 와인은 캘리포니아 

리버모어에서 들여오는 웬티(Wente)의 샤르도네 화이트이다.

지난해 KWC에 웬티의 와인을 비롯해 미국의 Murrieta’s Well, 프랑스 루

아르의 Guy Allion, 이탈리아 Adriano Grasso의 Barbera d’Asti 와인

을 출품했다. 그리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내실을 보이는 수입사이다. 해서 

이제는 이 회사의 브랜드만 보아도 신뢰를 보낼 정도이다. 웬티의 샤르도

네 화이트는 가성비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수작(秀作)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 2020년 제15회 KWC 수상(Gold)

USA Wente Morning Fog Chardonnay 2017

USA Murrieta’s Well ‘The Spur’ 2017

● BK트레이딩
2017년 설립된 신생 와인 수입사. 비록 일천한 역사를 보이나 이미 와인 

시장에서 튼실한 기반을 다져 놓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매우 역동적인 

양태를 보인다.

회사 스스로 밝히듯 클래식한 유럽 국가로부터 트렌디한 와인을 들여오

는 한편, 신세계의 영역까지 폭넓게 와인의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다. 지난

해 KWC에서는 Casas del Toqui S.A.의 Court Rollan Extra Brut 

Blanc de Blancs이 스파클링 와인 전체 부문에서 트로피를 거머쥐어 주

변을 놀라게 했다.

참고 2020년 제15회 KWC 수상(Trophy/Gold)

Chile Casas del Toqui Court Rollan Extra Brut Blanc de Blancs 2018

Italy Cecchi Chianti Governo 2018

Spain Sommos Glárima Blanco 2019

● 유와인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호주 등의 신세계 와인을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추

고 있으나 반드시 이것에만 얽매이지 않는 듯하다. 매우 유연성 있게 시장

의 트렌드를 좇고 있다. 이번 2020 KWC 출품 리스트를 보면 호주, 뉴질

랜드를 비롯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질 좋은 와인을 대량으로 

차지하고 있다. 매우 충격적인 일은 출품 와인 가운데 5개의 Gold, 7개의 

Silver, 4개의 Bronze가 수상을 거머쥐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눈길을 끄

는 와인으로 발폴리첼라에 위치한 비발디의 아마로네, 아파시멘토 등이 

있다. 모두 Gold를 수상했으며 호주 와인 가운데 소비자한테 익히 알려진 

Killibinbin 브랜드는 Silver를 획득했다.

참고 2020년 제15회 KWC 수상(Gold)

France Domain Gadais Les Perrières Monopole 2017

Spain La Purisima Old Vine Expression 2016

Italy Vallepicciola Chianti Classico 2017

Italy Vivaldi Amarone della Valpolicella DOCG Classico Premium 2016

Italy Vivaldi Appassimento IGT 2018

● 나루글로벌
2003년 설립된 꽤 오랜 역사를 보이는 수입사이다. 설립된 시기가 우리나

라의 와인 소비 시장이 커진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던 무렵이다. 이후 나루

글로벌의 기업 브랜드는 조용하면서도 건실한 속내를 다지는 수입사로 알

려져 있다. 필자가 이 회사에 대해 깊은 신뢰를 보이는 것은 해외출장 때 

오스트리아의 고벨스버그 와이너리를 찾았을 때 오너가 수입사에 대한 신

뢰를 보였던 사실 때문이다. 특히 이 글을 쓰면서 함께 다룬 KWC의 와인

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이번 호(2021년 1월호)의 ‘기분 좋은 와인’ 코너

에 마침 나루글로벌에서 들여오는 포르투갈의 ‘Adega de Pegões Syrah’

를 게재했다. 새로이 table wine 산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Península de 

Setúbal’의 와인이다. 리스보아 주변의 와인 산지로 대단히 훌륭한 와인

을 내고 있으며 놀랍게도 비티스 비니페라 포도종인 ‘시라’로 빚은 것이다. 

이런 와인을 접할 때 남보다 한발 앞서 좋은 와인을 들여와 자기류의 새 

아이콘으로 만드는 특유의 식견에 놀라워한다.

참고 2020년 제 5회 KWC 수상(Gold)

Portugal Adega de Pegões Moscatel de Setúbal NV

Portugal Adega de Pegões Selected Harvest White 2019

France Vignerons de Buxy Crémant de Bourgogne Blanc de Blancs NV


